
- 1 -

2023. 1. 25.(목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월 24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문화본부 문화정책과

서울디자인재단

서울관광재단

문화정책과장 김규리 2133-2510

문화정책팀장 김정은 2133-2512

DDP운영본부장 박진배 2153-0011

국제관광MICE본부장 함경준 3788-8181

사진없음 □ 사진있음 ▣ 쪽수 : 13쪽 윈타 홈페이지 www.winta.co.kr

<서울윈타 2023> 740만명 찾아… 서울 대표 겨울축제 브랜드로 키운다
    (서울윈터페스타)

- 작년 12.15.(금)~올해 1.21.(일) 38일간 740만 명 방문, 축제 영상 3.7억 뷰

- 광화문, DDP 등 빛 축제‧미디어아트 580만 명 관람하며 ‘서울윈타’ 성공 견인

- ‘제야의종‧카운트다운’에 10만 명, ‘자정의 태양’도 주목… ‘광화문광장 마켓’ 인기

- 시 “매력적인 서울의 겨울 알릴 ‘서울윈타’ 지속, 즐길거리 넘치는 도시 만들 것”

□ 지난해 연말부터 광화문광장, 서울광장, 보신각 등 서울 도심 7곳에서

열린 초대형 겨울 축제에 전년 대비 2배 가량의 관람객이 찾았다. 시는

개별적으로 열려왔던 겨울 행사·축제를 하나의 주제로 연계, 국내외 방문

객을 끌어모을 ‘글로벌 축제’로 계속해서 확장 시켜 나갈 계획이다.

□ 서울시는 지난해 12.15.(금)~올해 1.21.(일) 38일간 열린 <서울

윈타(서울윈터페스타) 2023>에 총 740만 명이 방문했으며 TV․온

라인을 통해 업로드된 축제 영상도 3.7억 뷰를 기록, 대한민국을 대

표하는 ‘글로벌 겨울 축제’로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었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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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<서울윈타 2023>는 DDP~보신각~세종대로~광화문광장~열린

송현녹지광장~청계천~서울광장, 총 7곳에서 펼쳐지는 10개 축제․

행사를 하나로 이은 초대형 도심 겨울 축제다.

○ 지난해는 ‘세상에 없던 빛, 서울을 물들인다’는 슬로건으로 ‘빛’을

공통 소재로 한 미디어아트․전시 등을 선보이며 도심의 겨울밤을

화려한 빛으로 물들였다.

□ <서울윈타 2023>는 겨울 축제 콘텐츠를 브랜드화하여 ‘글로벌 축제’로

확장을 시도, 국내외 방문객뿐만 아니라 해외언론을 통해서도 큰 주목을

받았다. CNN(미국)․CCTV(중국)는 지난달 31일(일) 저녁 보신각~광

화문 일대에서 열린 카운트다운 행사를 생중계하며 서울의 새해맞이를 집

중 조명하기도 했다.

□ 카운트다운을 비롯해 도심 곳곳에서 열린 빛 축제는 TV·온라인 송출

뿐 아니라 12.30.(토)부터 사흘간 열린 세계 최초 인플루언서(영향

력자) 박람회 ‘서울콘 2023’과 연계, 한국을 찾은 인플루언서 3천

팀의 채널을 통해 전 세계로 온라인 송출되기도 했다.

○ TV·온라인 총합 ‘3.7억 뷰’를 기록하며 세계 곳곳에 온․오프라인

으로 함께 누리는 글로벌 축제로 큰 인상을 남겼다.

□ 서울시는 <서울윈타>가 처음으로 열린 2023년의 의미 있는 시작을

발판 삼아 앞으로 ‘서울윈타’를 글로벌 겨울 축제 브랜드로 지속 확

장, ‘세계인이 즐기는 겨울 축제’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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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특히 도심을 배경으로 펼쳐진 미디어 아트․빛 축제의 장소별 강점을

부각한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, 오랜 기간 이어져 온 ‘제야

타종’을 전 세대가 공감하는 행사로 정착시키는데 집중하고, 기술력

높은 미디어파사드로 큰 주목을 받은 DDP는 새로운 카운트다운

명소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목표다.

<광화문, DDP, 송현동 등 빛‧미디어아트 작품 ‘서울윈타’ 성공 견인… 총 580만명 관람>

□ 먼저 도심을 채웠던 다채로운 빛․미디어아트 작품이 방문객에게 감

동을 전하며 축제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.

□ 광화문광장을 배경으로 펼쳐진 ▴서울라이트광화문, 광화문~청계천

을 빛 물결로 이어준 ▴서울빛초롱축제, 동대문디자인플라자(DDP)

에서 열린 ▴서울라이트DDP, ▴송현동 솔빛축제에 지난해(310만

명) 대비 2백만 명 이상 늘어난 총 580만 명이 찾았다.

○ 광화문을 배경으로 펼쳐진 최첨단 미디어아트 ‘서울라이트 광화문’
은 과거와 현재, 미래가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작품을 선보였다. 세

계적인 미디어아트 작가가 대거 참여한 작품을 통해 ‘글로벌 문화

발신지’ 서울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렸다는 평을 받았다.

○ 광화문광장~청계천~서울광장까지 총 4km 구간에 걸쳐 역대 최대

규모로 개최된 ‘서울빛초롱축제’는 총 312만 명이 방문해 역대 최대 방

문을 기록했다. 특히 청계천 하늘 위에 300m 길이의 '화이트 드래곤

(White Dragon)'이 전시되어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. 청계천에

반사되는 빛이 ‘바다’와 같은 장관을 이루어 이번 서울빛초롱축제에서

가장 호평을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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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사차원적 공간과 미디어아트가 만나 ‘압도감’을 전달하며 초현실적

인 분위기를 연출한 ‘서울라이트DDP’는 12월 31일(일) 보신각과

동시에 ‘카운트다운 행사’가 진행돼 새해를 맞는 흥겨운 분위기를

극대화했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.

○ ‘송현동 솔빛축제’는 새롭게 조성된 송현광장 녹지와 어우러진 창의

적 빛 축제를 연출했다는 평을 받았으며 ‘사회관계망(SNS) 사진

명소’로 등극하는 등 행사 마지막까지도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다.

<하이라이트 ‘제야의종 타종과 카운트다운’에 10만명… 삼원생중계 등으로 폭넓은 참여 이끌어>

□ 이번 <서울윈타>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던 ‘제야의 종 타종과 새해맞이

카운트다운’ 행사에는 지난해(5만 명) 대비 두 배나 많은 9만7천 명

이 찾아 새해를 함께 맞았다.

□ 전통적으로 보신각에서만 개최됐던 새해맞이 행사를 광화문 세종대로

까지 범위를 넓히고, 삼원 생중계(보신각‧광화문광장‧DDP)도 진행

하는 등의 여러 시도가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.

○ 특히 보신각 33회 타종이 시작됨과 동시에 세종대로 사거리에 떠

올랐던 ‘자정의 태양’은 희망찬 갑진년을 예고하는 ‘새해맞이의 절

정’이었다는 보도가 이어졌으며,

○ 31일(일) 밤 보신각~광화문일대에 10만 명에 가까운 많은 인파

가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촘촘한 안전관리와 시민의 질서정연한

관람이 더해져 새해맞이 행사를 안전하게 치러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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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제야의종 타종에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에 ‘선한 영향력’을 널리

전파했던 ‘시민 대표’ 12명이 참여해 더 큰 의미를 전달했으며, 서울

콘에 참여한 해외 인플루언서 6인도 참여했다. 오랜 전통을 지닌 서

울의 새해맞이 행사가 세계인이 함께하는 ‘글로벌 축제’로 거듭나는

순간이었다.

<서울광장 스케이트장, 광화문광장 마켓도 ‘인기’… 연말 서울 도심 ‘핫플레이스’로 주목>

□ 그밖에 ‘서울광장 스케이트장’과 ‘광화문광장 마켓’도 130만 명이 찾으며

겨울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명소로 사랑받았다.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

3,122여 명의 일 평균 방문객을 기록했으며, 올해는 운영 마지막 날

인 2월 11일까지 작년 이용객 13만 9,641명(54일간)보다 더 많은 약

15만여 명(52일간)의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□ ‘광화문광장 마켓’은 성탄절 연휴 기간 수많은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다.

102개의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83개 부스에서 ▴공방 수공예품 ▴먹

거리 등 판매부스가 운영됐으며, 전체 매출액 약 13억원(일평균 3,420

만원)을 기록하기도 했다.

○ 시민 관심 지표라 할 수 있는 ‘네이버 키워드 검색량’이 총 28만을

넘어서는 등 연말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로 주목받았다.

□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“<서울윈타 2023>를 통해 개별적으로

이뤄졌던 행사를 하나의 주제로 통합하는 ‘초대형 축제’의 확장성과

가능성을 발견했다”며 “이번 행사의 잘된 점은 더 부각하고, 부족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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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은 채워서 서울의 매력적인 겨울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‘서울윈

타’를 이어 나가는 한편, 일년내내 즐길 거리가 넘쳐 가보고 싶고,

또 가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붙임 1. <2023 서울윈타> 총 관람객 수.

2. 관련 사진 각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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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 <2023 서울윈타> 총 관람객 수

구분
2022

(’22.12.19.~’23.1.29)
2023

(’23.12.15.~’24.1.21.)
현장관람 현장관람 TV·온라인(뷰)

총계 3,836,476 7,381,826 370,830,000

미디어아트/빛축제
(소계) 3,107,070 5,862,944

서울라이트 광화문 1,300,606 1,896,426

서울빛초롱축제 1,300,606 3,127,026

송현동 솔빛축제 - 210,988

서울라이트DDP 505,858 628,504 2,240,000

마켓/스케이트장
(소계) 678,861 1,319,854

광화문광장마켓 539,220 1,221,320

서울광장 스케이트장
(운영기간:23.12.22.~24.2.11.) 139,641 98,534

(’24.1.21. 기준)

제야의종 타종행사 50,545 97,000 78,590,000

서울콘 50,545 102,028 290,00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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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  관련 이미지

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된 <서울윈터페스타> 전경 (제공 : 서울관광재단)
(서울빛초롱축제, 서울라이트광화문, 광화문광장마켓, 자정의 태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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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화문광장 마켓 전경 (제공 : 서울관광재단)

서울빛초롱축제 청계천 화이트드래곤 (제공 : 서울관광재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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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서울라이트광화문’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시민 (제공 : 서울시)

‘서울라이트 광화문’ 현장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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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24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전경 (제공 : 서울시)

세종대로 ‘자정의 태양’ (제공 : 서울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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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DP에서 펼쳐진 카운트다운 불꽃축제 (제공 : 서울디자인재단)

서울라이트 DDP 겨울 (제공 : 서울디자인재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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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 CNN에서 소개한 ‘자정의 태양’ 행사 

中 CCTV에서 소개한 ‘제야의 종 타종행사’


